
　　과 　　　　은 수가에 있는 　　　    　에 도착했을 때 지치고,

배고프고, 목말랐어요.

　　　　이 음식을 사러 성으로 간 동안, 　　　은 　　　　　가에

앉아 물을 떠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.

그때 한 　　　이 물을 길으러 왔어요. 　　　은 　　　에게 물을 

좀 달라고 하셨어요.

그리고 　　　은 　　　을 사랑하셨어요. 그래서 　　　이 잘못된 

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깨닫게 도와주셨어요.

　　　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, 　　　은 　　 를 두고 

마을로 달려갔어요.

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　　　을 만나게 했어요.

예수님 제자들 물동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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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.


